
본문에서 살펴본 물가지수들을 작성하는 방법으로는 라스파이레스지수(Laspeyres 

index)와 파셰지수(Paasche index)가 있다. 라스파이레스지수는 기준연도의 거래량을 기

준으로 하여 작성하고, 파셰지수는 비교연도 거래량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

2015년과 2018년에 한 나라가 세 가지 최종생산물만 생산하고 그 수량과 가격

은 표 19-3과 같다고 하자.

표 19-3을 근거로 2015년도를 기준연도로 하여 GDP를 계산하면 2015년의 명

목GDP 및 실질GDP는 1,000, 2018년의 명목GDP는 1,850, 실질GDP는 1,270이 된다. 

그 계산과정은 표 19-4와 같다.

2018년도 GDP디플레이터는 
명목GDP
실질GDP  ×100 ＝ 

1,850
1,270

×100 ＝ 145.6이다. 이는 파

물가지수 계산의 예부록

구　분
품　목

2015년(기준연도) 2018(비교연도)

가격(pi0) 생산량(qi0) 가격(pit) 생산량(qit)

쌀 50 10가마 70 11가마

옷 1 100벌 2 120벌

냉 장 고 200 2대 280 3대

생산량과 가격
(단위: 1,000원)

표
19-3

구　분
품　목

2015년(기준연도) 2018(비교연도)

생 산 액 품목가중치 명목생산액 품목가중치 실질생산액

쌀 50×10=500
500

1,000
 =0.5 70×11=770

770
1,850

 =0.42 50×11=550

옷 1×100=100
100

1,000
 =0.1 2×120=240

240
1,850

 =0.13 1×120=120

냉 장 고 200×2=400
400

1,000
 =0.4 280×3=840

840
1,850

 =0.45 200×3=600

합　　계 Σpi0qi0=1,000 1 Σpit qit=1,850 1 Σpi0qit=1,270

명목GDP와 
실질GDP
(단위: 1,000원)

표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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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품　목 pi 0 qi 0 pit qit

쌀 50×10=500 70×10=700

옷 1×100=100 2×100=200

냉 장 고 200×2=400 280×2=560

합　　계 Σpi0qi0=1,000 Σpitqi0=1,460

라스파이레스지수 
산정 과정

(단위: 1,000원)

표
19-5

셰지수와 같다. 파셰지수는 
Σpitqit

Σpi0qit
×100 ＝

1,850
1,270

 
×100 으로 GDP디플레이터와 같은 

145.6이다. 비교연도의 상품생산량 조합을 기준연도 가격으로 평가할 때에 비해 비

교연도 가격으로 평가할 때의 비율을 보여 주기 때문에 GDP디플레이터가 물가지수

이다.

참고로 2018년도 라스파이레스지수는 
Σpitqi0

Σpi0qi0
×100 ＝ 

1,460
1,000

×100 ＝ 146이다. 그 

계산과정은 표 19-5와 같다.

실제 물가지수 작성은 좀 더 복잡하다. 예컨대 한국은행은 2005＝100기준 지수

까지 품목과 가중치를 5년마다 변경해주는 고정가중방식을 사용하였으나 2010＝100

기준 지수부터는 매년 품목과 가중치를 변경하는 연쇄가중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자

세한 것은 한국은행, 『알기 쉬운 경제지표 해설』 2014의 9장 물가지수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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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가채무 

국가채무는 정부가 민간이나 해외에 원리금의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채무를 말

한다.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발행채권’,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와 ‘정부의 대

지급(代支給) 이행이 확정된 국가보증채무’ 등이 국가채무에 포함된다. 

국가채무는 크게 중앙정부채무와 지방정부순채무로 구성된다. 중앙정부채무는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분된다.

국채는 국가의 재정수지 상의 세입부족액을 보전하고 수지균형을 도모하기 위

해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현재 발행되고 있는 국채는 세 종류로서 국고채권, 국

민주택채권(제1종), 외화표시 외국환평형채권이다. 

차입금은 정부가 한국은행, 민간기금 또는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법정 유가증권

의 발행없이 직접 차입한 금액을 의미한다. 차입대상에 따라 정부가 한국은행 등 국

내 금융기관, 민간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국내차입금과 국제기구와 외국정부 등

으로부터 차입하는 해외차입금으로 구분된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가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 총액

의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서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받은 범위 내

에서 이루어진다.

지방정부 순채무는 지방정부의 지방채 및 지방교육채 잔액에서 중앙정부에 대

한 채무잔액을 뺀 것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채무의 범위에 속하지는 않지만, 

국제비교 등을 위해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1997년 이후 매년 지방정부 순채무를 국

가 채무에 포함시키고 있다.

(1) 국가채무 통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통계는 IMF의 「정부재정통계 1986(A Manual on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GFSM 1986)」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왔다. 그러나 현금주의를 따르는 

이 방식은 상환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채무(debt)만을 인식하여 포괄범위 및 작성방식

이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를 어렵게 하였다. 특히 국가 간 비교에 가장 널리 활용되는 

OECD의 일반정부 부채 통계와의 차이를 야기하였다.

아울러 「GFSM 1986」에 의한 국가채무 통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비영리공

공기관을 포함하는 일반정부 기준으로 산출해야 하지만, 기존 국가채무는 「국가재정

법」에 따라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확정채무만 포

함하고 있어 포괄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재정통계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생주의·복식부

기 국가회계제도 도입과 함께 IMF의 「GFSM 2001(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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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본적인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 일반정부 부채” 통계를 2012년 말에 마련하여 

2011회계연도부터 적용하였다. 발생주의 일반정부 부채 통계는 회계기준을 현금주

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하여 미지급금, 예수금 등의 발생주의 부채 항목도 포함하며,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도 함께 포함한다. 아울러 지방재정도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하는 등 중앙정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개편되었다.

정부는 「GFSM 2001」을 기본적인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 일반정부 부채 통계와 

함께 기존의 「GFSM 1986」에 따른 현금주의 국가채무 통계도 계속 작성하여 「국가재

정운용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등에 활용하고 있다.

2016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발생주의 회계에 따른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

(D2)는 718조원(GDP 대비 43.8%)이며, 「국가재정법」 상의 현금주의에 따른 국가채무

(D1)는 627조원(GDP 대비 38.3%)이다. 일반정부 부채와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

기관의 부채를 국제지침에 따라 하나의 단위로 통합한 공공부문 부채(D3)는 1,003.7

조원으로, 이는 우리나라 GDP의 63.3%에 이르는 규모이다. 

(2) 국가부채 국제비교

2016년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위에서 본 것처럼 

44%이다. 이는 OECD 국가들에 비해 양호한 상황이다. OECD 국가 중 일본이 237%

로 가장 높고, 미국 117%, 영국 94%, OECD 국가 평균 117%이다.

그러나 2000~2015년간 OECD 32개국의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살펴보면, 우리나

라는 이 중 일곱 번째로 높은 증가율(11.5%)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

가율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포르투갈(9.2%), 스페인(7.2%), 그리스(5.5%), 이탈리아

(3.5%) 등 남유럽 국가보다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재정건전성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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